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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6. This paper is to study Willa Cather’s Death Comes for the Archbishop using an ecological 
approach. Also it is done by analyzing lack of ecological awareness in the western catholic 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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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윌라 캐더(Willa Cather, 1873-1947)는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Death 

Comes for the Archbishop 1927)1에서 로마 가톨릭 소속의 신부들의 신앙과 

선교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며, 뉴멕시코(New Mexico)의 대자연과 인디언과 

멕시코 원주민의 전통과 토속 신앙, 생활상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대주

교에게 죽음이 오다는 “캐더가 출간하여 성공의 정점을 찍었던”(Woodress 

391) 작품으로 발표되자마자 즉시 놀라운 반응을 거두었으며, 캐더 자신은 이 

작품을 쓰는 과정이 매일 기쁨의 근원이며 “삶의 행복한 휴가”(Lee 263)라고 밝

히고 있으며 “행복한 느낌은 시종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Daiches 107)라고 

고백했다. 캐더의 전기 작가인 우드레스(James Woodress)가 캐더는 “증기기관

처럼 일했고 행복해 했다”(393)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캐더는 이 작품에 특별한 

애정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캐더는 1912년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를 마차로 여행한 적이 있다. 그때 자연의 

장엄함과 웅장함, 그 주변의 오래된 성당과 빛바랜 동상들, 인디언과 멕시코인의 

전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 후로 캐더는 몇 차례 남서부를 더 여행하면서 뉴

멕시코 최초의 대주교 라미(John B. Lamy)에 대한 일화를 듣게 된다. 또한 이후 

1925년 산타페에 머물다가 하우렛(William J. Howlett)의 저서인 조셉 마쉬뷔

프 주교의 생애(The Life of the Right Reverend Joseph P. Machebuf )를 읽

은 캐더는 두 신부가 사막 지대에서 선교 활동 중에 겪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고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는 데 감명을 받는다(Daiches 107). 바로 이 같은 사실

은 작품의 배경 지식이 되고 있으며, 이 작품에서 라미는 라투르(Jean Marie 

Latour) 주교로, 그리고 마쉬뷔프는 바이양(Joseph Vaillant) 신부로 다시 형상

화된다(Woodress 393-404). 

  이 작품이 캐더의 초기 작품들 오 개척자들이여!(O Pioneers!)와 나의 안토

니아(My Ántonia)의 특징인 대평원 소설의 범주에서 벗어난 역사소설

(historical novel)이라는 리마(Enrique Lima)의 주장대로(179), 캐더는 개척 시

  1 Willa Cather, Death Comes for the Archbishop (New York: Vintage-Random, 1990) 앞으로 

이 작품에서의 인용문은 괄호 안의 쪽수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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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남서부 지방의 생활, 풍습, 신앙 등을 풍부하게 들려주며 당시 사제들의 행적

을 그려냄으로써 소중한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있다. 캐더는 이 작품이 상상력의 

소산이라기보다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옮겨 적었기 때문에 소설과는 다른 이름

을 붙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작품을 소설이 아니라 “이야기”(narrative)라

고 불렀다(Woodress 220). 캐더는 나의 안토니아에서처럼  선교활동과 멕시

코인들의 생활상에 관한 다양한 일화를 느슨하게 열거해 놓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유럽 사제들의 선교 활동과 이교도 개종과 교화라는 표면적인 

내용 때문에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작품을 매우 종교적인 소설”(Anders 244)

로 받아들인다. 성공회 신자였던 캐더는 당시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미국에서 가

톨릭 교회 이야기를 글로 쓸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미국 남서부의 이야기는 바로 

가톨릭 교회의 진짜 이야기라고 생각하였으며(Cather On Writing 7) 라미 신부

에 대한 일화들을 듣고 그에 대한 관련 책들을 탐독한 이후 망설이지 않고 집필

을 시작한다. “진정으로 이 소설은 캐더의 다양한 종교적 경험으로 불릴 수 있

다”(Skaggs 101). 

  최근 국내에서 캐더에 관한 연구는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를 다문화주의, 

미국 서부의 새로운 정체성, 개성화 과정, 퀴어 코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

고 있다. 한미야는 “생명과 다문화 존중”(165)을 강조하면서 캐더의 다문화주의

적 시각을 살펴보고 있다. 윤명옥은 캐더를 미국 문화와 미국 서부 역사에 대한 

재해석을 가능하게 해준 하나의 “문화의 아이콘”(46)이라고 말하면서 “비현실적

인 미국 서부의 정체성은” 현실성을 획득하려면 “서부에서의 주변부 목소리들이 

자기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41)고 주장한다. 변효정은 융(Carl G. 

Jung)의 개성화(Individuation) 이론으로 주인공 라투어가 “이교도 문화와 그리

스도 문화를 화합하고 진정한 자기실현에 도달하는 과정”(178)을 설명하고 있

다. 이러한 역사적, 종교적 해석을 포함한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논문에

서는 생태주의적 시각에서 이 작품을 고찰해보고자 하며, 이는 본 연구자가 박사

학위 논문에서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분명한 차

별성을 갖는다 하겠다. 생태여성주의는 현대의 환경 파괴와 생태계의 위기가 인

간에 의한 자연지배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에 의해 강화되

고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 지국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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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조화와 공생을 주장하는 생태주의와 여성주의가 연대하여야 한다는 입장

이다. 

  지난 세기 동안 인간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개발 논리는 인류에 진보를 가져오

는 것이 아니라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징후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생태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생물의 생명 유지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현 시대의 상황을 보자면, 기후의 급격한 변화, 자연 환경의 심각한 훼손과 오염, 

생명체의 무자비한 착취와 채취 등으로 인해 생물의 일부 종은 점점 멸종되거나 

희귀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변종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는 곧바

로 다양한 생물의 멸종에 이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나아가 인류의 멸종까지

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생

태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심도 깊게 다루는 것이 생태문학이다. 이러한 생

태문학의 가장 저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생명에 대한 인식이다. 생명

을 갖고 있는 모든 생물은 이 지구상에서 계속 그 생명이 유지되어야 한다. 위기

에 처한 지구의 문제 해결은 분명 생명의 다양성과 상생,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인식의 변화 즉 생태학적 생명윤리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 본래의 모습 즉 자연 속의 인간, 자연과 조화

된 인간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인간 내부의 순수(원시) 생명력을 복원하여 자연

과 대지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조명하는 것이 그 일차적 목표이다. 

또한 이 작품을 통해 주인공 라투르로 대변되는 서구 기독교 문명의 생태인식의 

부재와 그에 따른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문제점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해보

고자 하며 더 나아가 캐더가 의도하고 있는 문명의 새로운 방향점을 탐색해 보려

고 한다. 

 

II 

  

  미국의 팽창 역사에서 미국 정부는 인디언들을 미국에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

(assimilation policy)으로 인디언에게 유럽인의 풍습과 언어 그리고 정책을 받아

들이도록 회유하였다. 인디언들이 백인 사회에서 함께 공생하기 위해서는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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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럽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정부는 인디언들

에게 헌신하고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 선교

사들은 인디언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정신을 알리고 서구

식 교육을 행하여 그들을 미국의 문화에 동화하는 것을 도왔다(Roth 39).    

  캐더는 At Rome (“로마에서”)라는 긴 서장에서 로마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

의 정치적 맥락을 자세히 규정짓고 있다. 당시에 발발한 멕시코 전쟁(Mexican 

War, 1846-48)에 대한 언급에서, 뉴멕시코가 미국에 합병됨에 따라 이곳의 종

교 문제도 미국 교회의 책임으로 넘겨진 시점이 서술된다. 1848년 로마 근교에

서 서로 다른 국적의 세 명의 추기경과 한 명의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함께 모여 

있다. 미국 선교사 페랑(Ferrand) 신부는 신세계에서 신앙의 요람이었던 뉴멕시

코 영토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뉴멕시코에 새로 교구를 설립하면 “러시아를 빼고

는 중부 유럽과 서부 유럽보다도 더 큰 지역이 될 겁니다”(6)라고 강조한다. 이

는 신부의 선교활동의 목적이 교구의 세력 확장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한 그가 언급하는 그 지역의 신앙의 역사를 통해 서구 기독교 문명이 이곳 신세

계에서 의도했던 선교 사업의 실상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1500년에 프란치스코회 가톨릭 신부들에 의해 선교되었던 적이 있습니

다. 거의 300년 동안 내버려 두었지만 아직 가톨릭 신앙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그곳은 아직도 스스로를 가톨릭 국가라고 부르며, 가르쳐 주거나 인도해 주는 이도 

없이 가톨릭 종교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옛날 선교 교회당들

은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몇몇 사제들은 제대로 된 지도나 교육의 편달도 없이 가

톨릭 종교 일을 계속해 가고 있는데,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을 준수하는 데 태만하

고, 그들 중 몇몇은 공개적으로 첩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지저분한 마구

간이 정화되지 않은 채로 이제 그 지역이 팽창하는 (미국)정부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면, 북아메리카에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익에 크게 손해를 끼칠 겁니다.  

This country was evangelized in fifteen hundred, by the Franciscan Fathers. 

It has been allowed to drift for nearly three hundred years and is not yet 

dead. It still pitifully calls itself a Catholic country, and tries to keep the 

forms of religion without instruction. The old mission churches are in ruins. 

The few priests are without guidance or discipline. They are lax in relig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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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nce, and some of the them live in open concubinage. If this Augean 

stable is not cleansed, now that the territory has been taken over by a 

progressive government, it will prejudice the interests of the Church in the 

whole of North America. (6-7) 

또한 페랑 신부는 새로 임명되는 사제는 야만적이고 무지한 사람들을 다룰 수 있

고 방종한 사제들과 정책적으로 음모를 꾀하는 자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을 내걸며, 이처럼 해이해진 뉴멕시코 교회를 바로잡을 만한 인물로 프

랑스인 라투르 신부를 추천한다(8). 원주민들을 “사나우면서 적대적인” “야만적

이고 무지한”(8) 사람들이라고 규정하는 유럽인들은 비유럽 신세계에 대해 편견

에 가득 차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그들은 토착 가톨릭 신앙을 무가치한 

것으로 격하하고 자신들의 종교 관행만을 인정하는 편협한 서구 중심적 사고에 

근거하여 뉴멕시코 교구 문제에 접근한다. 신의 섭리와 연결된 ‘명백한 운

명’(Manifest Destiny)2이라는 미국 사회의 논리 아래 원주민들은 백인 문명과 

기독교 신앙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라투르의 선교 사업

은 미국의 팽창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명백한 종교적 사명과는 다르게, 라투르는 작품의 첫 부분에서 그가 경

험해보지 못한 낯선 이국의 풍경에 방향을 잃게 된다. 

그[라투르 주교]는 길을 잃어버렸으며, 유일하게 나침반과 방향감각만 가지고 그 

오솔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제일 골치인 것은 이 지

역 일대에는 지세의 특징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다. 아니 특징이 없다고 하기보다도 

특징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이 모두 똑같기 때문이다. . . . 눈으로 볼 수 

있는 수 십리나 되는 주위에 이렇게 많은 똑같은 빨간 모래 언덕들이 산재해 있다

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2 저명한 언론인 존 어설리번(John L. O’Sullivan)이 멕시코와의 전쟁에 즈음하여 1837년, 신문 사

설에서 쓴 유명한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미국은 전 세계를 미국의 민주주의로 문명화시키기 

위해 계속 팽창해 가야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1844년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 대통령

은 미국인들은 “전 북미 대륙에 기독교와 문명,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넓혀가야 하는” 선교 사명을 

갖고 있다고 역설하였는데, 인종적, 종교적 우월감에 기초한 이러한 ‘명백한 운명’주의는 이후 미국 

외교 정책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다(혹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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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had lost his way, and was trying to get back to the trail, with only his 

compass and his sense of direction for guides. The difficulty was that the 

country in which he found himself was so featureless - or rather, that it 

was crowded with features, all exactly alike. . . . One could not have 

believed that in the number of square miles a man is able to sweep with the 

eye there could be so many uniform red hills. (17) 

이러한 당혹스런 만남은 다음에 이어질 신세계에서 라투르 자신의 임무가 무엇

인가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임을 암시한다. 물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멕시코

인 마을을 발견하는데, 이들은 여전히 멕시코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을 

침략자로 여기며 미국인들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다. “저는 결코 미국인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이교도들이니까요.”(27)라고 말하는 멕시코인 호세(Jose)는 이어

서 자신의 종교와 생활 방식이 미국식으로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서 미국인이 전쟁 중 자신들에게 가한 폭력을 고발한다. 호세는 미국 정부와 미

국인을 대하는 피정복민 원주민의 비판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1864년 미국의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예식을 유일하게 합법적

인 것으로 규정한다. 그들은 이처럼 자신들만이 합법적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새

로이 획득한 남서부 땅과 자원, 그리고 인디언들에 대해 자신들의 권위를 강요하

기 시작한다(Sevick 201). 선교사들이 벌이는 선교 활동은 궁극적으로 원주민들

을 “선량한 미국 시민”으로 교육하는 국가의 사업으로 이어진다. 라투르는 자신

이 말이나 생각이나 그리고 가슴으로도 철저히 미국인이라고 느낀다. 이는 고향 

프랑스로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교회가 불쌍한 멕시코인을 “선량한 미국인”으

로 만드는데 군대보다도 더욱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심정을 토로하는 대목에서 

드러난다(35-36). 종교의 확대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교화한다는 라투르의 

초기 인식은 선교 활동이 이단의 원주민들을 좋은 기독교인으로 만듦으로써 궁

극적으로 “선량한 미국 시민”으로 흡수하는 일과 연결됨을 여실히 보여준다. 원

주민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택밖에 없다는 라투르의 입장은 

앞서 언급했듯이 원주민에 대한 이해 없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동화 정책을 펼

치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투르 신부가 원주민들을 동화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바이양은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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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자신을 원주민에 동화시키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라투르의 선교활동의 단짝

인 바이양은 꾸밈없고 수수한 외모로 친절하고 활기찬 매력과 친화력을 갖고 있

으며 점잖 빼지 않고 스페인어로 멕시코인들과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며 인디언들

의 기질을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행동하는 개방성을 보인다. 바이양은 멕시코 원

주민의 삶의 방식과 결점을 서구 유럽 문화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고 경멸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장으로” “특별한 공감력”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멕

시코 사람이 다 되었어요! 그들의 향토 음식도 다 좋아하게 되었고, 그들의 우둔

한 방식에도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결점이 나에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그들의 사람이에요”(207-08)라고 말하는 대목은 바이양이 원주민들과 공

감하고 그들의 관습과 생활 방식을 자신의 것처럼 사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캐더는 바이양을 통해 토착 문화와 외래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생

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생태학적 비전을 형상화하고 있다. 서구의 문화가 기

준이 되어 멕시코 토착 문화를 동화시켜야 한다는 억압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

나 차이의 우열을 따지지 않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 녹아드는 바이앙의 모습은 이

질적인 두 문화를 다양성 그 자체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파악하는 다문

화주의적 시각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에 기반한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백인들의 세계관은 ‘존재의 대

사슬’(the Great Chain of Being)이라는 위계 조직의 개념 위에 세워진 것으로

서 신 바로 다음에 남성이 위치하며 여성, 타민족, 예컨대 흑인종 혹은 인디언과 

같은 황인종, 그리고 자연의 순으로 모든 존재는 철저히 차별화된다. 비원주민인 

백인들의 눈에 원주민들이란 지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자신들과 동등하게 간주

될 수 없는 존재이다. 이 광대한 대륙의 원주민들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방

해받지 않고 대지를 지배하려는 백인들에게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되어야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들 백인 이주민들의 인식체계에는 평화와 우정이라든지 

다른 원주민들과의 상생의 개념은 들어있지 않다. 그들에게는 원주민과의 상호

연관성이나 다양성을 고려하고 차이점을 존중할 수 있는 시각 자체가 부재했던 

것이다. 유럽 이주민들이 내세우는 서구의 시각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옳다는 

식의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바로 이처럼 왜곡되고 매우 심각하게 불

균형적인 시각에서 그들의 통치 체계와 삶의 방식이 도출된다. 따라서 “새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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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시각은 마치 눈가리개로 가려진 안경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것으로 비극

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Plant 124)는 주장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다.  

  1830년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이 선포한 ‘원주민 이주

법’(removal act)은 미시시피 동쪽의 모든 원주민을 강제로 미시시피강 서쪽으

로 이주하도록 하였다. 연방 정부는 사회 보호 프로그램이나 음식, 의복, 이동 수

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이 인디언들을 이주시킴으로써 커다란 인명

의 희생을 불러일으켰다. 대표적인 예로, 체로키(Cherokee) 부족은 미국 정부의 

이주 계획에 저항하다가 결국 강제로 연방군의 총칼에 떠밀려 오클라호마

(Oklahoma) 땅으로 떠나게 되었다. 추운 겨울에 길을 떠나야만 했던 체로키 부

족 15,000명 중에서 4,000명 이상이 배고픔과 추위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체로

키 부족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 서부로 쫓겨나는 혹독한 긴 여정과 자신들

의 이동했던 경로를 ‘눈물의 길’(Trail of Tears)이라고 불렀다. 캐더는 라투르를 

통해 인디언 강제 이주 과정에서 자행된 백인들의 만행을 폭로하며, 백인들은 인

디언이 살고 있는 땅을 인간이 살지 않는 땅으로 보고 그곳의 인디언들을 축출하

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했으며 백인의 팽창 이데올로기로 인해 인디언들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 기술하고 있다. 

그[라투르 주교]는 나바호족이 그들의 거주지에서 수천 명씩이나 사냥감처럼 쫓겨 

페코스 강에서 300마일 떨어진 보스크 레돈도로 내려가던 그 무시무시한 겨울철

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그들 중 수백 명의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그곳으

로 가는 도중에 굶주림과 추위로 죽었다. 그들의 양과 말들이 산을 넘느라 지쳐서 

죽었다. 기꺼이 그곳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굶주림과 미군

의 총검에 쫓겨 할 수 없이 이동했고, 떼를 지어 따로 떨어질 경우에는 모두 붙잡

혀 잔인하게 이송되었다. 

 

Never could he forget that terrible winter when they were being hunted 

down and driven by thousands from their own reservation to the Bosque 

Redondo, three hundred miles away on the Pecos River. Hundreds of them, 

men, women, and children, perished from hunger and cold on the way; their 

sheep and horses died from exhaustion crossing the mountains. None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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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t willingly; they were driven by starvation and the bayonet; captured in 

isolated bands, and brutally deported. (291) 

이렇게 축출된 원주민들이 수용되었던 소위 ‘원주민 보호구역’(Indian 

Reservation)은 그 공적인 의도와는 달리, 척박한 환경에서 배급에 의존하며 살

아야했던 원주민 강제수용소에 불과하였던 것이다(김진경 28). 미국이 태평양부

터 대서양 사이에 있는 미대륙 전체를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승인을 받

은 ‘명백한 운명’이라는 기치 하에 1848년에서 1886년까지의 38년의 기간 동안

에 미국의 서쪽 절반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은 백인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패배

하고 그들 영토의 대부분을 빼앗겼다(혹시 237). 

  미국 동부, 중부와 남부 지역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자신

의 본래 삶의 터전을 떠나 미국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데 반하여, 

19세기 중반까지 스페인과 멕시코 정부 관할 지역이었던 뉴멕시코를 비롯한 미

국의 남서부 지역의 원주민들은 일정 지역에서 농업, 목축, 사냥을 하며 살던 정

착민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

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미국에 합병된 이후 그들에게 지정된 대부분의 보호구

역은 알칼리성 토양 지대여서 수질이 나빠 수천 명의 인디언들이 살기에는 부적

당한 땅이다. 그들 앞에 제시된 이곳은 종족의 멸절 상태만이 예상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백인 문명과의 충돌을 막아보고자 했던 인디언 강제 

이주 계획은 공존과 상생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 자신들만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원주민과 인디언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는 생명윤리의 부재

의 극명한 증거이며 서구 문명의 치명적인 한계로 진단된다.

  선교 여행을 해나가면서 라투르는 처음에 보여준 단순한 동화주의자에 머물며 

인디언과 원주민들을 교화시켜야 할 미개인이라고 여기는 인식의 한계에서 벗어

나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이른다. 어느 날 밤 라투르는 지금까지 해온 이교

도의 땅에서의 선교 사업에 대한 회의와 좌절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서성이

다가 성물안치소의 컴컴한 복도에서 사다(Sada)를 목격한다. 사다는 프로테스탄

트 가정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사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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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라투르의 성찰이 있다. 마리아 상의 발에 

입을 맞추고 이내 종교적 감흥의 경지에 들어가 황홀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마

음속에 신비로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다를 통해 라투르의 마음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며 그 자신도 젊은 시절 느꼈던 성스러운 신비감을 다시 한 번 체험한다

(217). 라투르는 주교와 노예라는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를 벗고 사다와 대등한 

인간으로서 고귀한 영적 체험을 주고받는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 더 나아

가 생명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라투르는 인디언 원주민을 통해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자연에 대한 경외

감과 생명윤리를 터득하게 된다. 자신의 교구 안내자 페이커스족 인디언 하신토

(Jacinto)는 어떤 난관이나 돌발적인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

고 사태를 무사히 수습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93). 예컨대, 폭풍우가 올 듯 

하면 바위 틈 속으로 재빨리 주교를 피신시키고, 하늘을 보고 폭설이 내릴 듯하

면 동굴 속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간다(126-27). 이러한 하신토의 자연관찰은 그

가 자연현상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과시한다기보다는 인간을 둘러싼 생태계 

전반을 조감할 수 있는 공감적 상상력을 지닌다는 증거이다. 그가 자연을 응시하

는 것은 그 실체를 깊게 성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자연의 질서를 터득하고 

있으며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인디언들의 종교적 의식과 관습은 주교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미신에 가까운 

것이지만, 자신들의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그것이 지속되었음을 알게 된 라

투르는 인디언을 존경하게 된다(135). 그는 인디언의 오랜 풍습을 그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뿌리로 인식한 후, 미신같이 

보이는 그들의 풍습에 대한 편견을 철회한다. 예컨대, 라투르는 백인 장사꾼 오

차드(Zeb orchard)로부터 아기를 뱀에게 제물로 바치는 풍속을 지닌 페이커스족 

인디언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이후, 그는 백인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돌 덩

어리나 뱀을 숭배하는 인디언들을 자신이 존경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자기가 

믿는 가톨릭 종교가 오랜 풍습을 지켜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자기네 

오랜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 있다”(135)라고 말한다. 인디언의 인신제물 

의식은 라투르와 같은 백인 문명 체계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야만적 행위이지만, 뱀과 같은 동물마저도 신성한 존재로서의 신이 되는 것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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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언 삶의 최고 목표가 자연과의 소통과 동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투르는 인

디언들이 물활론적 종교 의식에서 자연과 인간과의 단절보다는 그들 간의 연결

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들의 종교적 태도를 수용한다. 라투르는 백

인 기독교 문명의 시각에서 바라본 원주민들의 관습과 풍속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을 버리게 되며, 이것은 단순히 종교 문제로서가 아닌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

과 인간 사이의 보다 근원적인 믿음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라투르가 

인디언 문화와 종교 의식을 수용하는 과정은 유럽 문화와 종교가 갖는 한계를 인

식하고 물질과 이성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서 원초적 자아를 회복해가는 것을 뜻

한다. 

  라투르는 인디언의 언어 사용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도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

다. 하신토는 영어나 스페인어로 말할 때 관사(article)를 빼고 이야기하는 경향

이 있는데 이것이 “취향의 문제이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91)라는 것을 깨닫는

다. 하신토가 영어를 제대로 쓸 줄 몰라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일부러 관사를 

빼고 말하는 것이며, 언어의 관념에 있어 인디언들은 그렇게 관사를 첨가하는 것

은 “과잉이며 불쾌한”(91)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라투르는 유

럽의 언어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나 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디언이나 원주민

의 언어도 이해받고 존중되어야 할 언어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라투르는 하신토에게 그의 생각과 신념 등에 대해 묻는 적이 거의 없었다. 그는 그

게 예의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설혹 그게 가능하다 해도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유럽인의 문명에 대해 그 자신의 개념을 이 인디언의 마음속에 전

해 줄 수 없고, 하신토가 갖고 있는 오랜 전통과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그에게 설

명해 줄 수 있는 언어가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The Bishop seldom questioned Jacinto about his thoughts or beliefs. He 

didn't think it polite, and he believed it to be useless. There was no way in 

which he could transfer his own memories of European civilization into the 

Indian mind, and he was quite willing to believe that behind Janinto there 

was a long tradition, a story of experience, which no language could 

translate to him. (92) 



서구 기독교 문명의 생태인식의 부재와 윌라 캐더의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  109

나바호족 유사비오(Eusabio)는 라투르에게 생태학적 인식을 갖도록 영향을 미치

는 또 다른 인물이다. 주교는 대지가 기후의 변화를 받아들이듯이 어떤 날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많이 먹지도 않으며 잠자리도 가리지 않고 어디

서나 자며, 대지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그것을 보호하고 자연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유사비오의 행동으로부터 대지를 존중하는 인디언 특유의 삶의 방

식을 배운다. 

그들이 하룻밤을 노숙하고 나서 바위나 나무나 모래 둔덕을 떠날 때면, 그 나바호 

추장은 잠시 거주했던 곳의 모든 흔적을 조심스럽게 없앴다. 그는 화톳불을 피우고 

남은 재들과 음식 찌꺼기를 묻었고, 쌓아 올렸던 돌들을 모두 무너뜨려 제자리에 

놓았고, 모래에 팠던 구덩이들도 모두 메웠다. 

When they left the rock or tree or sand dune that had sheltered them for 

the night, the Navajo was careful to obliterate every trace of their 

temporary occupation. He buried the embers of the fire and the remnants of 

food, unpiled any stones he had piled together, filled up the holes he had 

scooped in the sand. (232)  

인디언의 자연에 대한 태도는 백인의 태도와 극명하게 상반된다. 백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다녀갔다는 징표를 남겨놓기 위해 주변을 훼손하기가 일쑤인데 

인디언은 자연을 침해하기를 삼가며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고 그냥 떠난다. 

“물 속에 사는 물고기나 하늘을 나는 새가 아무런 흔적도 남겨두지 않고 지나가

고 떠나듯이”(233) 인디언도 대지에 대하여 그러한 태도로 일관한다. 또한 인디

언들은 땅의 모든 면을 세심히 고려하고 나서 그것의 활용에 손을 대는 것이지 

땅을 무턱대로 파헤치지 않는다. 그들은 수로 관개가 필요한 때에도 최소한의 필

요한 물만 끌어들일 뿐 과용하지 않으며 숲 속에서 사냥을 해도 생명 유지를 위

해 필요한 정도의 양만큼만 짐승을 잡아들이지 백인들처럼 모두 다 잡아 죽이는 

대학살이 아니다. 

  라투르가 유사비오와 함께 여행하는 것은 “인간이 된 풍경”(232)과 더불어 하

는 여행에 비유된다. 이는 유사비오와 같은 인디언들의 생활 방식이 자연 풍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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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하거나 인간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풍경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자

연과의 조화로운 삶임을 강조한다.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데에 관심을 갖는 

그들의 태도는 결코 미개한 원시인들의 특징으로 분류되는 게으름이나 나태함에

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상대대로 내려온 자연에의 경외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라

투르는 인식하게 된다. 이는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린 호피족 마을에서 여실히 드

러난다.  

풍경 속으로 사라지는 것,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거기서 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

디언 방식이었다. 높은 바위 판위에 형성된 호피족 마을은 그들의 집을 바위처럼 

지어 멀리서도 보이지 않도록 했다. 

It was the Indian manner to vanish into the landscape, not to stand out 

against it. The Hopi villages that were set upon rock mesas were made to 

look like the rock on which they sat, were imperceptible at a distance.  

(233)

    

그들은 주거지에 유리창을 달지 않았는데 이는 햇빛이 반짝이는 것을 반사시키

는 행위는 그들에게는 “추하고 자연스럽지 못한”(233)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바호족 인디언 집들도 모래와 버드나무 가지가 있는 주위 배경 속

에서 모래와 버드나무 가지로 지은 것이었다. 

  하신토와 유사비오를 포함한 이들 인디언들이 반복해서 비원주민인 백인에게 

들려주려고 애썼던 메시지는 인간은 대지에 대해 경의를 보이고 존중해야 한다

는 것이다. 서구 기독교 문명에 따르면 지구가 신의 창조물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단지 인간의 사용 목적을 위해 창조된 물질에 불과하다고 간주되는 반면, 인디언

은 그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 인디언의 삶의 방식은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생명 경외 사상, 즉 생명중심주의(biocentrism)가 주축을 이룬다. 인디언

이 중시하는 가치들인 자연 친화, 자연에의 신성하고 경이로운 감정, 자연과 인

간의 상호 공존 등은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한 생명 중심의 생태학적 생명윤

리를 의미한다. 

  라투르는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대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백인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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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조적인 삶을 사는 인디언의 태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는 서구 

문명의 전파자이자 기독교 선교사를 자처하는 백인들의 모순과 현대 문명의 한

계를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진정한 내면을 황폐화시키는 산업 물질 문명

으로서 자연을 약탈하고 남용하며 생명력을 상실해가는 것이다. 예컨대, 파이크

스 피크(Pike's Peak) 골짜기에 최근 금광이 발견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고 덴버(Denver)시는 무뢰한의 도시로 변했다. 그 곳에서는 금이 우상이며 “금

을 찾기 위해서만 땅을 파기” 때문에 채소밭을 찾아볼 수 없다. “버터나 우유, 달

걀, 과일도 살 수 없으며” 돈 버는 데에 혈안이 된 “금에 미친 사람들”(258)만이 

득실거린다. 이러한 행태는 결과적으로 인간과 긴밀한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는 

생태계 전체를 파괴 또는 교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 지구의 생명체를 파

괴해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당시의 덴버의 자연파괴 및 생태위기 상황은 인간 

자신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임과 동시에 문명의 존속까지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캐더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여 그것과의 연대를 상실함

으로써 생명이 고갈되고 황폐화된 현대 문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아가 잃어버

린 자연의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시도한다. 이 작품에 구현된 캐더의 인간 구원의 

방식은 반생명, 반자연, 반생태적인 물질주의에 의해 위기로 치닫고 있는 서구 

문명에 대한 하나의 구원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생태학적 특징을 띤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라투르 주교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그는 전술한 두 명의 인디언들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원과 과수원 가꾸기를 통해 그 

스스로도 변화되어 생태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 

  라투르는 은퇴 이후 정원과 과수원 가꾸기를 즐겨한다. 주교는 앵두, 살구, 사

과, 모과,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희귀한 프랑스종 배와 가지각색 변종들도 섞

어 가꾸며, 어디에 파견되든 간에 반드시 과일나무를 심는다. 심지어 그는 그 지

역의 야생화들을 따다가 정원에 심는다(265). 이렇게 이식된 식물들은 자연의 모

습을 온전히 회복하면서 성장한다. 이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과수, 채소, 그리

고 꽃을 가꾸는 “정원”은 꼭 있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담겨있다. 사실상 라투

르의 이러한 행동은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삶의 근본적인 방식

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모든 차이점을 용인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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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태계에는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를 포함하는 모

든 구성 인자들의 다양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생물학적 단순화” 즉 종의 사멸은 

지구 환경 오염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자연의 건강은 다양성에 의해 유

지되고 생태계의 안정은 종 사이의 계속되는 상호 도움주기의 결과”(Plant, 

“Learning to Live” 121)라는 주장은 바로 생태주의의 핵심적 신념에 기초한다.  

  라투르가 이렇듯 동산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인류는 동산에서 추

방되었다가 동산에서 다시 구원받았다”라는 파스칼(Blaise Pascal)의 명구를 자

주 인용하는 점에서 알 수 있다(265). 그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가 사악한 

욕심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이곳의 욕심 없는 원주민들은 선교 활동에 의

해서 낙원에 복귀할 수 있다는 신념을 내비치고 있다. 그의 종교적 신념에 함의

된 생명윤리 의식은 성당 건물을 지을 때에 여실히 반영된다. 라투르는 그 지역

의 주위를 훼손하거나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그 곳에 있는 돌을 이용해 그 곳과 

어울릴 수 있는 성당을 건축한다. 처음부터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어

진 그 성당 건물은 세상의 선풍적인 관심을 일으킬 만큼 화려하지는 않다. 대신 

잘 다듬은 돌로 간소하고도 튼튼하게 지은 고대 로마식 건축이다. “건물이 처음

부터 그곳에 있는 장소와 잘 어울리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잘 어울리게 되

죠”(270)라고  건축 기사 몰니(Molny)가 지적하듯이, 성당과 그 주변 환경은 건

물과 배경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라투르는 단조로운 빨간 모래 언덕들이 만들어낸 미궁 속

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묵시적 풍경을 단순한 배경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풍경 명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그곳의 자연으로

부터 많은 진리를 터득해나간다. 따라서 그의 임무는 자신이 받은 서구식 교육이

나 유럽의 종교나 문화를 뉴멕시코라는 신세계에 강제로 이식시키는 것이 아니

라, 생태학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상상력으로 신세계의 풍경과 장소에 그것들을 

적응시키는 것이다. 원주민들에게 자연은 죽어있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

성, 변화, 죽음, 재생 등 순환적 과정을 겪으며 살아있는 물활론적 존재로 보인

다. 그들은 자연을 인간의 목적에 이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고유한 가치와 존재 

이유를 지닌 유기적 체계로 여기며, 이는 라투르의 생태의식 전반에 관통하는 궁

극적 원리와 일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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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라투르가 죽음 직전에 빠져드는 추억은 나바호족 인디

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다. 그는 이전에 무장한 미군들이 나바

호족을 고향인 드 첼리 계곡에서 강제 추방시키는 잔학한 처사를 보고 몹시 분개

했다. 그는 이런 미국 정부의 처사가 불법이고 “불공정하다”고 여긴다. 

나바호족이 그들이 얼마나 오래 그곳에서 살아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살

아오던 땅에서 추방되는 것은 하느님께 소리쳐 호소해 볼 정도로 불공한 일이라고 

주교는 생각했다. 

The expulsion of the Navajos from their country, which had been theirs no 

man knew how long, had seemed to him an injustice that cried to Heaven. 

(290-91)

 

실제 드 첼리 계곡과 “배바위”(Shiprock)는 나바호족에게는 부모에 다름없다. 그

들의 전설에 따르면 인류의 시조가 배바위를 타고 날아다니다가 사막 한가운데

에 내려앉게 되었는데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장소였다. 그러나 바로 그 

옆에서 선조들은 샘물이 마르지 않는 드 첼리 계곡을 발견했던 것이다. 또한 나

바호족이 작은 부족으로 형성되던 초기부터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보호해 주었

기 때문에 이 계곡은 그들의 어머니에 해당된다. 그래서 라투르는 드 첼리 계곡

과 배바위가 그들에게 “성당보다도 더 거룩한 장소요, 백인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믿는 그 어느 장소보다 더한층 거룩한 장소”(293)임을 깨닫게 되며, 그들의 생활 

터전이자 아끼는 고향땅이 그들 종교의 한 부분이라는 점, 즉 그 땅과 그들의 종

교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인식한다. 그들이 사는 “그곳에 그들의 신

들이 존재하는 것은 라투르 주교가 믿는 천주가 성당 안에 임재하는 것”(293)과 

마찬가지이다. 

  결국 미국 정부는 5년 만에 그들의 강제 이주 정책이 실책임을 자인하고 나바

호족 인디언들을 모두 드 첼리 계곡으로 돌아가게 했다. 라투르는 그곳에 다시 

곡식이 자라나고 풀밭에서 양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는 광경을 바라보고 

“에덴동산”을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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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두 개의 붉은 모래바위 벼랑 사이의 골짜기 밑바닥에는 곡식이 다시 자라나 있

었고, 훌륭한 사시나무 아래에서 양 떼가 다시 풀을 뜯고 달콤한 시냇물을 마시는 

것이었다. 이 광경은 인디언의 에덴동산같이 보였다.

once more crops were growing down at the bottom of the world between 

the towering sandstone walls; sheep were grazing under the magnificent 

cottonwoods and drinking at the streams of sweet water; it was like an 

Indian Garden of Eden. (295)   

자급자족하며 개인적인 욕심 없이 살아가는 나바호족 인디언 사회는 경쟁과 탐

욕에 빠져 물질과 편의만을 추구하는 미국의 백인 사회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또한 그것은 다양성과 타자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백인 중심의 서구 문

명과도 대조된다. 서구 문명은 타자인 비서구 세계가 나름대로의 목적과 신념을 

담은 어떤 체계를 지니고 따라서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

으려는 태도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 당시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과는 

달리 자연과 땅이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며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것으로서 

소유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신성한 터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 

같은 점을 비판하는 캐더의 자연 의식은 서구 문명으로 인해 파괴되는 자연이 인

간의 생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징후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생태학적 상

상력에 기반을 둔 것이다. 

III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 기독교 문명이 뉴멕시코라는 신세계에 이식되면서 원

주민들의 토속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말살시키려는 태도를 견지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원주민의 땅을 이용하거나 착취하면서 

생태계의 개발 및 남용을 합리화했다. 인간이 지구상의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연

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시킨 기독교는 뉴멕시코의 미신이나 자연물에 대한 숭

배를 원시 종교로 규정하고 유일신의 논리에 따라 이를 이단으로 거부했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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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독교 문명의 한계로서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태주의의 원리와 뚜렷이 

배치된다. 따라서 기독교가 그곳 신세계에 계속해서 존속하려면 자연과 대지의 

순리에 바탕을 둔 기존의 전통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주민의 생활 방식을 인정하

고 그들의 토속 신앙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같은 문제점에 착안한 캐더

는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에서 토속 신앙과 기독교가 서로를 인정하고 화해

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공존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그녀의 생태주의적 시각

의 일면을 보여준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문명을 발전시켜온 이래 자연은 그만큼 지속적으로 훼손

되어 왔다. 현대 문명사회는 인류가 문명화될수록 인간의 삶이 물질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것 말고는 사회적 갈등을 더욱 더 첨예하게 증폭시켜 총체적으로 불

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입증한다. 캐더는 이러한 현대 문명을 비판하

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과거의 단순 소박한 삶, 자유롭고 유유자적한 자연 환

경, 자연과 인간간의 정신적 유대 등의 전통적인 가치로의 회귀를 제시한다. 진보

로 향하는 듯한 미래가 사실은 자연과 인간 모두를 황폐화시키는 현실이 될 것이

라고 확신하는 캐더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역사의 순환원리를 좇아 자연과 인간

이 공존하는 삶의 양식에서 양자를 모두 보존하고 구원할 수 있는 비전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캐더는 이를 통해 현대 문명이 맞닥뜨리고 있는 전 지구적 생

태위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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